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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31-2 (우리원룸건물 2층)

(전화) 02-2637-1656 (팩스) 02-2068-7659 
(메일) work21@jinbo.net (홈페이지) http://workright.jinbo.net 

[인권단체 공동성명]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한국가스공사에 “해고 없는 직접고용 전환”을 촉구한다.
시행 : 2020년 2월 13일
발신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수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문의 : 엄진령 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

1.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회사 전환 반대, 해고없는 직접고용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투쟁에 돌입해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무한한 지지와 연대의 뜻을 보냅니
다. 

2.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를 비롯한 24개 인권단체는 한국가스공사에 공공기관 답게 책임지는 
모습을 “해고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전환”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하며 아래의 성명
을 공동 연명으로 발표합니다. 하루 빨리 제대로 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져 비정규
직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아래 ==

[인권단체 성명]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가스공사 비정규직 동지들의 파업 투쟁을 응원하며,

해고없는 직접고용 전환을 위한 한국가스공사의 모든 노력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시행되면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상시적 사용은 이제 없을 거라는 기대를 가졌
다. 그 기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던 용역고용을 끝
내고 직접고용 정규직화로 나아가기 위해 용기를 냈다. 노동조합으로 뭉쳐 목소리
를 내면서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표방하
는 것과 달랐고, 자회사 형태의 간접고용도 정규직 전환으로 바라보는 큰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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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졌다. 이로 인해 자회사 전환이 공공기관들에게는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정규직
화의 한 방편으로 활용되었고, 그 속에서 노동자들은 또 다시 간접고용의 굴레에 
갇히고 있다.

지금 한국가스공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회사가 아닌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무
기한 파업에 나서 싸우고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요구를 절절하게 외치고 있는 노
동자들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다. 공사측은 2년 여를 끌어오던 협의에
서 마지막까지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했고, 오로지 자회사만이 방편이라 주장한다. 
직접고용을 한다면 공개경쟁채용을 해서 기존 노동자들을 잘라낼 수도 있고, 고령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정년을 단축해 바로 해고할 것이라며 노동자들에게 자회사 전
환을 압박하고 있다. 

지금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시설관리, 전산, 경비 등의 직종에 종사하는 노
동자들이다. 누군가는 이들의 노동이 오랫동안 용역으로 운영되어 오면서 기존 정
규직과는 다른 직종이기 때문에 똑같아 지려는 건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
다. 하지만 이 노동자들의 노동 없이 기관이 운영될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안을 지키기 위해 상시적으로 꼭 필요한 노동을 하는 
이들이다. 한국가스공사라는 기관의 시설을 유지하는 것은 기관의 다른 업무와 마
찬가지로 기관이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 업무다. 이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에 
대한 책임 역시 한국가스공사에 있다는 것이다. 다른 노동, 다른 노동자들이 아닌, 
한국가스공사의 책임에 속해 있는 같은 노동, 같은 노동자이기에 다르게 구별되어
야 할 이유가 없다. 

고용개선을 위해 자회사로 전환하겠다고 하지만, 자회사 방식은 고용의 개선 방안
이 될 수 없다. 이미 자회사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
동자들은 자회사가 용역업체의 다른 이름일 뿐이며, 원청 공공기관의 고용 책임없
는 자회사 고용 방식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자회사에 이윤을 챙겨 주어야 하는 
구조, 언제든지 다른 민간업체와의 경쟁입찰로 인해 고용이 흔들릴 수 있는 불안정
한 상태, 원청이 임금과 노동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단 하나의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되는 하청 구조. 그것을 결코 정규직이라 부를 수는 없다. 한국
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회사를 거부할 수박에 없는 당연한 이유다.

오랫동안 저임금의 비정규직으로, 필요할 때는 마음대로 잘라낼 수 있는 비정규직
으로 노동자들을 고용해 왔으면서, 이제와서 공공기관 정규직이 될 자격을 운운하
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애초에 공공기관이 책임있게 운영해 왔어야 할 직무이고,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이다. 용역업체보다는 나아지는 부분이 있으니 자회
사 전환도 우선 괜찮다는 인식도 거부한다. 이러한 인식이 노동자의 구별을 만들어 



- 3 -

내고, 분리를 만들어 내고 결국엔 고용과 노동조건의 차별, 비정규직 고용의 합리화
를 만들어 낸다. 권리를 위해 싸우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하나하나 핑계대며 밀어내
는 순간, 우리는 어떤 노동자의 권리도 지켜낼 수 없음을 안다.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지지한다. 한국가스공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이제라도 화답하기를 바란다.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협박하는 것
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보다 더 나아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함께 대화하고 방안
을 강구하는 것이 한국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이다. 우리 인권활동
가들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싸움이 내팽개쳐지지 않도록 함께 할 것이다. 구별
과 차별이 아닌 평등과 권리를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그를 통해 공공부문이 
노동자의 권리와 시민의 안전과 공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
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없는 직접고용 전환을 한국가스공사에 촉구한다.

2020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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